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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위로기도를 드리고 하루는 자기기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온전히 매일 주님께 변함없는 위로와 

사랑을 담은 기도를 꼭 드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새벽기도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눈물이 나고 주님이 오심이 

느껴졌습니다.>

<주님! 거룩한 성찬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나의 몸, 나의 피. 

모두 너희를 위해 산재물이 되었다.

성찬식!

나를 사랑함으로 맞이하라. 

깨끗한 나의 몸, 나의 영혼이 되어 나에게 모두 바칠지어다.

나는 너희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다.

그것으로 영광을 볼 것이다.

이제 곧 온다. 

나의 재림을 깨움으로 맞이하라.

깨끗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를 맞이하라.

세상은 몰라도 너희는 나의 진정한 사랑을 맛보지 않았느냐.

거룩한 예식이다. 

예복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역사, 거룩한 성찬예식 참석하여 

나를 기리고 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든 자에게 축복하노라. 

성찬식에 온 모든 자들은 들을지어다.

나 예수는 오늘 이곳에 거하며 너희의 정성을 보고 있노라.

기쁘도다. 세상 죄악 온 산을 뒤덮으나, 

너희의 사랑이 우주를 덮으니 내 어찌 기쁘지 않을까.

사랑하는 아들을 산 재물로 바친 

내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다오.

그 마음을 위로해 다오. 

나의 몸은 너희 피와 살이 되어,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나의 피는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내며, 

신부의 모습을 완성 시켜 나가노라.

나의 마음은 이미 너희 마음에 들어가, 

오직 나만 쳐다보는 사랑의 열매로 거듭나리로다.



나의 사랑은 애타는 심정으로 홀연히 변화되어, 

모든 인류의 가슴 속에 박힐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반드시 깨달을 것이다.

고맙다. 너희에게 받고 싶었구나.

6천년의 기나긴 한도 오늘 이곳에서 풀고 가는 구나. 

전 세계 곳곳에 나를 기리며 모인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이제 우리 어디서 만나야 하겠느냐 

그래, 지금이다. 

천국이로다. 

천국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노라. 

그러니 너희 모두는 반드시 명심하라.

이제 곧, 내가 다시 오리라. 

운명적인 성찬예식에 모인 모든 자에게 

구원의 사랑의 화목의 용서의 축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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